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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and cause of change in nationalism 
in German gymnastics in the 19th century. METHODS The study used a literature 
study method and analyzed data from previous studies. Eleven article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were chosen for domestic research data by searching RISS 
for "German gymnastics," "Turnen," and "German nationalism." Overseas research 
data involved seven articles related to this study and were found by searching 
for "German gymnastics" and "Turnen" in Google Scholar. RESULTS First, German 
nationalism was originally divided into liberal nationalism and nationalistic 
nationalism, resulting in nationalistic nationalism after German reunification. 
Second, Jahn as a liberal nationalist and Spiess as a nationalist attempted to spread 
their ideas through German gymnastics. Finally, German gymnastics change from 
Jahn's liberal nationalism to Spiess' nationalistic nationalism was inevitable due to 
German gymnastics' external background and inherent limitations. CONCLUSIONS 
This study illustrated the process and cause of the change in the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of German gymnastics in the 19th century. Various historical cases 
that have not yet received attention but are worthy of investigation must be studied.

서론서론

본 연구는 독일체조에 관한 연구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
을 짚고자 하는 하나의 ‘정보’이다. 이 정보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
지 않았거나 언급하였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곤 했던, 19세기 독일체조
의 성격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독일체조가 19세기를 거치며 결과적으로 갖게 되
는 국가주의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어 바라보고 서술한다. 실제로 19
세기 말 군국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의 
통일은, 독일체조가 국가주의적인 모습을 띠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Reicher, 2020).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이 독일의 통일 과정
에서 체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주목하지 않았다. 단지 독일체
조가 결과적으로 갖게 된 성격과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그
것을 연구의 전제로 삼고 있다(Oh, 1989; 2006, Park, 2017; Kim, 
2009; Nam, Soh & Kim, 2017). 

하지만 필자들은 19세기를 관통하는 독일체조가 갖는 민족주의적
인 성격의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체조는 당시 
독일 민족주의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문화였다. 그
렇기에 초기에 자유롭고 진보적이었던 독일체조가 통일된 독일 내에
서 비주류의 문화로 전락하는 과정은 독일 사회의 자유주의적 민족주
의가 소멸되는 과정을 대리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일체조는 독일의 당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일종의 재현이 이루
어지는 매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소 거친 비교이겠지만, Kim(2009)의 연구에서도 당시 독일 사회
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 기회 및 사회참여가 확
대되던 시대적인 조류에 발맞추어 여성 체조가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독일 사회의 변화상을 독일의 여성체조가 재현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를 위해 독일체조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
다. 이러한 관점으로 독일체조를 바라보면서 필자들이 제공하고자 하
는 ‘정보’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초 독일체조는 ‘프
리드리히 얀(Fridrich Ludwig Jahn)’이 지녔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의 성격이 강한 신체문화였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아
돌프 스피스(Adolf Spiess)’가 추구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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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지 독일체조의 성격이 변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지는 않다. 
독일체조의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변화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

친 것은 독일 사회의 변화였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사상적으로 진
보적인 색채를 띠었던 독일 사회가 점차 국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
회로 굳어진 것이 독일체조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사
회의 변화는 당시 독일체조를 이끌었던 여러 지도자에게 영향을 주었
고, 이는 독일체조에도 변화가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 인해 
독일체조에서도 독일 사회의 모습이 재현된다(Krüger, 1996).

이러한 필자들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독일의 민족
주의가 발아하던 시기 유럽의 상황을 간략하게 짚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족주의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서술할 것이다. 이러
한 분화의 핵심은 국가(nation)의 기준이 되기 위한 민족(folk)공동체
와 국가(state)공동체와의 경쟁에 있다(Kang, 2001). 그리고 이 경쟁
의 결과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민족, 국가 등의 개념과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민족주의자이자 체조인이었던 얀과 스피스 시대의 체
조를 개괄하고, 당시 체조가 지녔던 특징적인 요소들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얀의 체조와 스피스의 체조를 개괄하는 연구는 기존에 이루
어져 있기에(Oh, 1989; 2006), 민족주의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에 집
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의 과정에서 얀과 스피스로 대표되던 19세기 초기의 체
조가 지녔던 모습과 중반 이후의 모습 중 일부를 발췌하여 드러내고
자 한다. 이러한 발췌를 통해 독일체조가 지녔던 민족주의적인 성격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파악할 것이다. 

첨언하자면 Ⅲ장의 두 번째 절인 스피스에 관한 부분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Oh(1989)와 Kwak(2008)의 연구를 주된 자료로써 
인용할 것이다. 또한 Kant(2016)와 Tröhler(2017)의 연구에서 적은 
비중으로 서술되는 스피스의 생애 및 그의 체조의 특성을 토대로 연
구한 결과임을 미리 밝힌다.

이렇게 독일체조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본 이후, Ⅳ장에서
는 독일체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맥락에 대해 짚어볼 것이
다. 이 분석은 민족 및 민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탄생하는 과정 중 독일 사
회가 겪었던 상황은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가 경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거칠게 나누자면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적인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독일에는 ‘국가주의적인 민
족주의’가 사회 전반에 녹아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독일이 극단적인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초기형태로 볼 수 있을 경직된 형태로 
나타났다(Hong, 2019).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독일 사회가 변화하였던 방향과 
당시 독일의 대응을 근거로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것이다. 위
와 같은 시각으로 독일체조를 바라보면서 독일체조가 변화한 이유, 
정확히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요약과 연구
의 가치, 그리고 간단한 소회를 담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독일 내 민족주의의 분화와 독일 통일 이후의 결과독일 내 민족주의의 분화와 독일 통일 이후의 결과

19세기 초반까지 독일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지리적인 표현이었다. 이
들은 수십 개의 연방국가로 갈라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

로서 묶어주는 것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헐거운 형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신성로마제국은 여러 민족을 포괄하는 거대하지만 느슨한 형태
로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독일은 근본적으로 민족이나 국가적 정
체성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독일은 근대적인 민족국가와는 
꽤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Brueilly, 1992).

독일이 민족국가로서 발돋움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아이러니하
게도 독일을 침공하였던 나폴레옹이었다. 프랑스혁명의 여파는 전 유
럽으로 퍼져나갔고, 당연히도 프랑스의 옆 나라인 독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독일은 나폴레옹에 의해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며, 공
동체적인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독일인들이 ‘민족’의 
개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Kang, 2001).

그러나 앞서 서술한 것처럼 독일은 수십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
었다. 그렇기에 독일인들은 새롭게 인식하게 된 ‘민족(folk)’의 개념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인들은 그
들 내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야 했고, 당시 독일 내 공통적인 요소로 
인정될 만한 것은 전통이나 문화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점차 독일은 
문화를 기초로 하는 ‘민족’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Kang, 2001).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에서 서술한 ‘문화’를 기준
으로 하는 ‘민족(folk)’의 개념을 Lepsius와 Campbell(2004)의 연구
에서는 앞서 제시한 단어인 folk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연구
에서 folk nation과 cultural nation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
속(folk)적인 개념을 문화(cultural)적인 것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들의 연구에서는 folk와 cultural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
러한 이유는 독일체조가 ‘folk’와 ‘cultural’이 융합된 개념으로 표현되
고 있기 때문이다(Pfister, 2003).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민족(folk) 
내에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당시 독일의 민족공동체는 기존에 독일인들이 공유하던 문화를 근
거로 하는 ‘민족(folk)’의 개념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과
정에서 문화 외에도 언어나 종교, 전통적인 관습 등도 민족을 형성하
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의 민족 개념은 프랑스의 침공으로 인한 공동체적 위기
에서 촉발한 것이기에 프랑스와 공유할 수 있는 언어, 종교, 관습 등은 
민족을 가르는 기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일민족은 
독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서서히 받아들여지게 된다(Seehan, 
1993).

따라서 독일의 민족주의는 문화를 기본 근거로 하여 민족주의를 전
개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라는 기준은 꽤나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았고, 그렇기에 독
일의 민족공동체가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특히나 민족주의의 목표는 민족공동체 내부의 단일성이나 민족 간 연
대감과 동질감의 형성이라는 의식적인 차원에 존재하였기에, 더욱 달
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Hong, 2019). 

게다가 문화에 의한 민족적 개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교양
을 겸비한 계층에게만 이해되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였다(Seehan, 
1993). 그렇기에 당시 독일의 모든 계층이 민족의 개념을 토대로 통
일된 독일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통일된 독일을 
이루는 과정은 난해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민족공동체와는 달리 법과 제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었던 국가(state)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쉽게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자
리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쉬운 예로 국가공동체는 독일의 개별 
정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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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공동체 역시 수십여 개의 국가로 분리되어있는 독일의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다. 그렇
기에 국가공동체가 주도하는 민족주의 역시 빛을 발할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19세기 독일에서의 민족공동체는 국가공동체의 개념과 
충돌하면서 상호 간의 긴장 관계를 만들어 내게 된다(Kang, 2001).

이러한 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개념이 대결하는 과정은 독일체
조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르는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민
족주의는 용어 및 민족을 규정하는 기준, 민족주의 등이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얽혀있다(Kim, 2002). 그렇기에 필자들의 주장 역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견해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독일의 민
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가 주도한 민족주의 운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짐작하건대 ‘민족(folk)’공동체의 민족주의 운동은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이루어졌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슷한 결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등장
하면서 개인과 시민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건설과 발전이 이
루어질 수 있었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국민국가로 일찍이 변모
하였던 국가들에 해당한다(Hong, 2019). 

이와는 달리 ‘국가(state)’공동체가 이끄는 민족주의 운동은 독일, 이
탈리아, 러시아 등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형태와 유
사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민국가의 건설이 늦게 이루어진 국가들에
서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국민국가의 형성이 늦은 만큼 시민
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나 정부가 주도한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독일의 민족주의의 성격은 통일 이전에는 ‘민족’공동체와 ‘국가’공
동체의 민족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이센에 의해 통
일이 된 이후부터는 점차 ‘국가’공동체의 민족주의가 주된 것으로 자
리 잡는다(Kim, 2002). 이는 ‘국가(state)’공동체의 기준이었던 법과 
제도가 독일의 통일 이후에 모든 독일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통해 독일인들은 문화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한 ‘민족’공동체의 민족주의보다는, 법률이나 제도에 의거하는 ‘국
가’공동체의 민족주의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통일 이후의 독일 내의 민족주의가 ‘국가’공동체에 의한 민족
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 얀과 스피스의 체조민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 얀과 스피스의 체조

이번 장은 19세기 독일 체조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프리드리히 얀
(Fridrich Ludwig Jahn)과 아돌프 스피스(Adolf Spiess)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들의 체조를 개괄하는 서술을 하고자 한다. 위의 인물들
은 ‘독일체조의 아버지’, ‘학교체육의 아버지’ 등의 이명을 지닌 19세
기 독일체조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인물로 판단되기에 선정하였다. 

이번 장에서 분명히 해야 할 지점은 개념 중 하나는 ‘국가(nation)’
이다. 이는 필자들이 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국가(state)’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앞선 장에서 민족(folk)공동체는 문화적인 요소
를 통해 민족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국가(state)공동체는 법과 제도 등
에 의거하는 개별 정부로 거칠게 표현하였다. 이것들과 비교한 국가
(nation)은 민족(folk)과 국가(stat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단순히 두 단어를 합치는 더하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민족
(folk)’과 ‘국가(state)’공동체가 ‘국가(nation)’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

고자 경쟁하였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국가(state)공동체가 경
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민족(folk)공동체와 국가
(state)공동체 모두 민족주의(nationalism) 운동을 통해 강한 국가
(nation)을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요컨대 얀과 스피스 모두 독일이 강력한 국가(nation)가 되기를 바
랐다. 하지만 얀의 체조는 ‘민족(folk)’공동체적인 이상을 지녔으나, 
스피스는 ‘국가(state)’공동체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Ⅱ장에서 거칠게 연결했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로 귀결된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서 필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초기 얀
의 독일체조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닌 신체문화로 시작
되었고, 이후 스피스의 체조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 얀의 체조

이번 절에서 서술할 얀의 체조에 대해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
는 점은 얀의 체조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얀의 체조 전체를 개괄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서술
하면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는 요소들에 대해 집중하고
자 한다. 

얀의 체조가 무엇인지 축약하여 설명할 때, 독일어 volk, volkstum, 
volkserziehung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단어는 ‘사람들’, ‘민족적 
문화유산’, ‘대중교육’을 의미한다. 즉 얀은 투르넨이라는 이른바 대중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독일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연방국가로 흩
어져있던 독일 민족이 강력한 통일국가로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있었
다(Pfister, 2003). 

물론 얀의 민족주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바탕
을 두고 있다. 얀은 1811년 베를린 인근에 위치하던 하센하이드
(Hasenheide) 공터에 투르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투른플란츠
(TurnPlantz)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컸던 로
맨틱한 교사 얀은, 모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시도하던 놀이를 인위
적인 기구로 재현하여 교육에 활용하였다. 이 기구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흥미와 열망을 체조로 승화할 수 있는 신체활동 체계를 접할 
수 있었다(Guttmann, 1994). 

점차 학생들은 이러한 얀의 열정과 배려를 이해하게 되고, 그의 교
육방식에 동화된다. 이 과정을 통해 체조는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러
한 과정에서 얀이 추구하고자 했던 독일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통일 독일 실현이라는 염원도 체조를 배우는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전이 되었다.  

얀 체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한 슬로건이자 모토를 통
해, 체조에 참여하면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는 fresh–pious-happy-free이다. 이러한 슬로건
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방식을 설정하고 있다. 그는 체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활기차고, 부지런하며,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랐다(Hansen, 1997). 

물론 얀의 체조교육은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기에 학생들에게 여
러 규칙과 의무를 부과하였다. 체조 교육 내에서 학생들은 신체를 통
제받거나,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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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맞추어 걷고 뛰는 활동을 통하여 규범과 절제를 받아들였다. 또
한 다양한 규칙이 있는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규칙과 질서를 따르고 
이에 순응하도록 교육 받았다(Pfister, 2003). 

하지만 이 부분은 학생들이 체조를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
장하고, 정신적으로는 여러 규율을 내면화하여 도덕과 법률에 의거
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민족의 번
영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얀의 의도는 당시 독일의 학생들이 
거칠고 무정부적이며, 폭력을 수반하는 여러 행동을 행하였으며, 낮
은 수준의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Krüger, 1996).

게다가 이러한 규칙과 질서는 체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사
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적용되었기
에 많은 학생들이 기꺼이 따랐다. 당시는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계
층이 분명하게 존재하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체조 교육은 학생들에
게 매력적이고 흥미있는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Kaimakamis, 
Kirialanis, Albanidis, 2008).

얀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제자이자 동료인 
아이제렌(Ernst Eiselen)과 함께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총망라한 책인『Deutsche Turkunst(German art of turnen)』
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훈련법, 체조 용어, 체조 기구, 체조장의 건설 등 체조와 
관련 있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체조를 실제로 접
하거나 배우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통하여 체조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투르넨의 교과서이자 교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체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얀의 체조가 아무런 어려움과 위기 없이 승승장구한 것은 아
니었다. 정부는 얀의 체조가 가진 이념적 배경은 그들의 이익과 반한
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얀의 체조에서 내세우는 가치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얀은 자유와 평등, 국민들의 
연대와 결속을 추구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독일민족의 사회로 인식하
였지만, 당시 독일 내의 여러 정부는 전제군주국이자 군국주의적인 성
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에 얀의 사상은 여러 정부에게 배척되거나 일
정 부분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Hansen, 1997).

그러던 중 독일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코제
부(Augrust von Kotzebue)가 독일 청년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
난다. 당시 코제부는 독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많은 독일인은 그
가 독일의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저해하고, 독일 사회를 혼란에 빠뜨
리려는 간첩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에 1819년 3월 체조를 배우던 독일 청년 잔트(Karl Ludwig 
Sand)는 그를 살해하였다. 이를 계기로 얀의 체조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던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체조를 금지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얀을 체포하게 된다
(Hansen, 1997). 

하지만 체조가 금지된 이후에도, 독일의 청년들은 체조를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주에서 체조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 체조가 금지된 주
에서는 자신들의 집 마당과 집 안에 체조 기구들을 설치하고 이를 계
속하여 훈련하였다. 또한 체조에 열정을 갖던 독일인들은 ‘투르넨’이
라는 명칭을, 기존의 그리스 체조를 부르던  Gymnastic으로 대체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독일체조의 자주적 성격을 표현

하던 ‘투르넨’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독일 내 체조
활동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체조 지지자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
여주었다(Kaimakamis, Kirialanis, Albanidis, 2008). 

한편 얀의 체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은 얀의 제
자이자 동료였던 아이제렌(Eiselen)이다. 얀은 매력과 카리스마를 지
닌 인물로 묘사되는데, 아이제렌은 그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사상에 
동화된 인물이었다(Eisenberg, 1996). 그는 얀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체조를 지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이끌었다. 

일례로 그는 체육과 스포츠를 지지하던 정부 관계자와의 끈질긴 협
상를 통해 개인적인 대규모 Fencing Hall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받
았다. 그는 이곳에 펜싱 훈련을 명목으로 체조 기구를 설치하였다. 펜
싱 훈련의 일종으로 활용되던 체조 기구 훈련은 체조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고, 이 펜싱 홀은 점차 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아이제렌은 체조가 여성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체조장을 건설하게 된
다. 이는 남성에게만 허락되어 있던 체조라는 신체문화를 여성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금지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는 이러한 것 외에도 체조 기구들을 
개량 및 전문화한다거나, Turnplantz의 사진을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체조에 대한 대중적인 열망과 바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하였
다(Kaimakamis, Kirialanis, Albanidis, 2008). 

한편 체조에 대한 금지가 길어지자, 많은 이들은 이에 저항하기 시
작하였다. 독일의 의사, 트레이너, 교육학자, 정치가 등은 체조의 필
요성과 우수성을 역설하며, 체조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고자 주장하였
다. 이러한 주장들은 1840년에 받아들여지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
던 체조에 대한 금지는 사라지게 되었다(Kant, 2016). 

이처럼 얀의 체조는 19세기 전반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민족주의 운
동이자 신체문화로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얀이 추구하였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꽤나 널리 전파되었고, 수많은 독일인들을 감
화시켰다. 하지만 독일의 일부 계층에게만 향유되는 한계 역시 지니
고 있다(Krüger, 1996).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 스피스의 체조

이번 절에서 필자들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스피스의 사상을 절의 서
두에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학교 내에서 체조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결국 체조교육의 학교 내 의무화를 이끈 인
물이다. 하지만 체조교육의 의무화를 이끌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주
목해야 하는 점은 그가 바라보는 학교의 목적이다. 

그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군사교육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
았다. 즉 군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해야고 주장하였다. 필자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고, 이
에 대해 아래에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얀의 체조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을 감화시
켰으며, 체조가 독일민족 특유의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기에 얀은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투
르넨 운동을 전개하였다(Krüger, 1996). 하지만 19세기 독일체조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스피스는 학교 내에서 체육교육의 일환으로 체조
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더욱 비
중을 두었다(Oh, 1989). 

스피스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과 과제를 규율이나 질서를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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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
게 규칙과 법의 통제에 복종하고 순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얀의 
체조 역시 학생들에게 의무와 규칙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
만 근본적으로 얀과 스피스의 체조는 목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얀
의 목적은 더 나은 시민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강한 민족 국가를 만
들고자 한 것에 있었지만, 스피스가 이러한 복종을 요구한 이유는 국
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민과 유능한 군인을 육성하고자 함이었
다(Kant, 2016).

스피스가 체조를 받아들이고 심취하게 된 것은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 있다. 먼저 그는 유년기부터 체조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크
게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범애주의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던 교사이자.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
영하던 학교 운영자였다. 자연스럽게 그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학교에 
입학하여 체육교육을 일찍이 경험하였다(Kwak, 2008). 

비슷한 맥락으로 스피스는 열살 무렵 구츠무츠와 실제로 대면하
는 기회를 가지면서 체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에 얀의 
체조가 스며들게 된다. 또한 스피스가 체조의 용어 및 훈련방법 등의 
기초를 배우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은 얀과 아이제렌의 저서였던 『Deutsche Turkunst(German art of 
turnen)』였다(Oh, 1989).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피스는 얀의 체조와는 조금은 다른 자신
만의 사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얀의 저서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의미를 짚고 있었는데, 이 저서를 통해 스피스는 얀과
는 다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사상을 정립한다. 또
한 그는 이 저서에서 청소년이 체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얻고 교육받
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훗날 스피스가 체조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주의적인 체조와 학교교육을 강조하
던 교육관의 토대로 자리잡는다(Kwak, 2008). 

스피스가 자신만의 체조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교육자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여러 명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는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뢰벨
(Friedrich Froebel)다. 그 역시 얀의 Trunen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
물이었기에, 스피스가 추구하는 체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스피스는 체조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프뢰벨 및 그의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피스는 학교교육과정과 체육의 결합방
안, 학교 내 체육교육의 실시방안, 체육교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
법 등을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체조기술
론』을 완성하였다(Oh, 1989). 

이 저작을 통해 스피스는 얀의 체조를 비판하고 자신의 체조를 만
들어갔다. 그는 얀과 아이제렌의 체조 방식에는 체계적인 이론이 부
재함을 지적하였다(Tröhler, 2017). 그렇기에 스피스는 체조의 동작
들을 세분화 및 체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작을 세세하게 분류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동작 간의 위계를 형성하는 데 주효했고, 이는 
체조 교사가 더욱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체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
였다(Kwak, 2008). 

이와 동시에 스피스는 체조가 제대로 된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제
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체조의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서 그는 얀의 체조와 다른 몇 가지를 새롭게 강조한다.

우선 그는 맨손체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얀의 체조가 체조 

용구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은 신체의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체조 용
기구의 존재에 신체가 종속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Kant, 2016).

그렇기에 그는 신체를 전반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용구를 사
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피스는 지면 위
에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맨손체조를 체조활동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서기, 걷기, 도약, 달리기, 돌기 등의 여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강조하여 지도하였다(Kwak, 2008). 

스피스가 중시하던 또 다른 방식은 집단으로 하는 질서훈련이었다. 
그는 이러한 훈련을 단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운동하는 단체운동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집단 내의 개인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 활
동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동시에, 같
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질서와 규율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내적
으로는 규율에 순응하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함이었다(Oh, 1989). 

앞서 서술한 맨손운동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질서훈련의 강조는 
스피스가 체조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나타낸다. 그
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동시에 같은 동작을 취하면서 가들 간의 일체
감을 형성하기를 바랐다. 또한 이러한 일체감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
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스피스는 여학생 또한 남학생과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체육교
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스피스는 남
학생과 같은 맨손체조와 질서운동을 여학생에게도 지도하였다. 스피
스가 여학생에게도 남학생과 같은 방식의 체육교육이 요구된다고 주
장하는 이유는, 학교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신체기능의 
개선보다는 규율과 질서의 내재화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는 스피스에게 크게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다(Oh, 1989).

이러한 스피스의 사상은 「학교체육시행안」(1842)에서 이미 드러나
고 있다. 그는 학교교육과 군사교육의 결합을 주장하였고, 학교에서
의 규율은 군대 내에서의 기강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설립의 목적을 상비군 및 국토방위를 위한 예비군인을 양
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스피스는 학교 또한 군대처럼 하나의 생각과 행동을 공유
하는 집단이 되길 바랐고 이를 통해 학교와 군대가 합치된 목적을 갖
기를 바라고 있었다(Oh, 1989). 

결과적으로 스피스는 학교, 군대, 국가가 일관된 목적과 시스템으
로 연결된 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에 개인의 능력 
차이,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었다. 
또한 스피스의 사상에서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자리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집단을 위해 집단의 사상과 규율을 받
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며, 집단을 존재로서의 개인이 당연하게 인식되
는 그의 사상에서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독일체조 민족주의의 변화 원인 분석독일체조 민족주의의 변화 원인 분석

이번 장에서는 얀의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녔던 독일체조가 스피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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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우연히 얀이라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 의해 독일체조가 창안되었고, 또 한번의 우연
으로 스피스라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자가 나타나 독일체조의 성격
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독일체조가 지녔던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변화는, 독일 사회가 
마주하던 상황과 독일체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자연스
러운 결과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독일민족이 마주하던 상황과 독일
체조의 특징을 외적인 배경 요소와 내재적 한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자 한다. 

이를 서술하기에 앞서, 당시 독일 사회가 마주하던 유럽의 전반의 민
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에 간략하게 유럽의 민족주의
와 관련지어서, 외적인 배경 요소 및 내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럽은 국가(nation)을 탄생시키면서, 전근대적인 정치공동체의 소
멸과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형성을 가장 먼저 이루어냈다. 이러한 국가
(nation)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었고, 정
치적으로는 잠시 절대왕정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주권을 
갖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Hong, 2019).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그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확장하면서 근대
적인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인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서술에 해당하는 사례로 인정되는 
것들이 영국이나 미국의 애국주의(patriotism)나 프랑스의 공화주의
(republicanism)이다(Kwon, 2020).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내부에
서는 개인의 자연권이 존중되면서 민주적으로 성숙한 형태의 민주주
의 사회가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국민국가를 탄생
시킨 것은 아니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이른바 후발 국가에
서는 이와 상반된 형태의 사회가 출현한다(Giddens, 1987). 상대적
으로 국민국가의 출범이 늦은 후발 국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성숙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적인 사회로의 
진입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였다. 후발 국가에게는 민주적으로 성숙한 
개인들에게서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힘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아마도 이 과정을 기다리기에는 뒤쳐지는 국가로서 느끼는 열패감
이나 조바심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은 아
래로부터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사회를 움직
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Giddens, 1987).

앞서 서술한 것처럼 독일은 이러한 후발주자의 대표 격에 해당하는 
국가였다. 즉 유럽 내에서 독일이 갖는 위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성공하기 어려운 ‘외적인 배경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일 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 사회적인 주체로서 인정되
는 사회라기보다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집단적 주체의 일부로서 인식
되는 사회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인 주체의 강조는 개인
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발달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얀이 강조하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독일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후발주자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
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개인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성장
한 개인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이루어내며,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
한 통일 독일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얀의 바람은 애초에 성공하기 힘
든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체조는 ‘내재적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독일 체조는 
이른바 신체문화로서 ‘민족(folk)’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중심의 민족주
의 운동은 앞서 Ⅱ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앞서 언급한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었다. 민족공동체가 국가(nation)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 선결되어야 할 영토의 문제와 국민의 문제로 귀결되는 굉장히 중
요한 부분이었다. 즉 ‘어디까지가 독일의 영토인가’, ‘독일 국민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독일의 체조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을 모두 독일의 영토로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체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던 독일 사회 내에서, 체조를 익힌 이들
을 독일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었다. 따라서 독일
체조라는 민족주의 운동을 기준으로 국가(nation)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는 비단 체조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로 시를 다루었던 문학가이
자 민족주의의 선구적인 인물인 헤르더(Johann Herder) 역시, 민족
이 국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질
적으로 여러 나라와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었던 당시 독일의 특성상, 
문화는 결코 현실의 국가로 이어질 수 없는 상상의 무언가일 수밖에 
없었다(lepsius, Campbell, 2004). 즉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공
동체를 국경과 법, 제도에 의해 귀속되는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
도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프로이센의 군대에 의해 독일
이 통일이 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체조라
는 문화적인 운동이 국가공동체와 대립하면서 ‘자유주의적인 민족주
의’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독일인들에게 인정받기 어려
웠다. 심지어 체조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체조인들에게도 국가
(state)공동체가 통일 독일 국가(nation)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대적으
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독일체조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에 ‘자유주의적 민족
주의’의 성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체조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얀의 체조가 전반적
으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얀의 제자이자 투르넨의 새
로운 지도자였던 마스만(Massmann)은 체조 초기의 모습을 이상적으
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는 많은 독일인들이 체조에 열정적으로 참
여하였던 19세기 초 독일체조의 향수에서 비롯하는 잘못된 판단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체조 지도자로서 전국적인 체조교육 실시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베를린으로 초빙되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마스만은 그가 평소 
이상적인 모습으로 꿈꾸던 독일체조의 초창기 형태인 대운동장을 설
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는 도시별로 하나의 중
앙 대운동장을 설립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
여서 체조를 하는 것이 체조의 부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체조를 거대한 공설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대중운동으로서 규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체조의 체계화라기보다는 대강화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체계성을 갖춘 학교의 체육교육으로 체조를 활용하고
자 했던 당국의 의도와도 동떨어진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이 과
정을 거치면서 체조 운동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는 기존의 반 정도
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심지어 마스만의 지도 시기에 체조계의 대부 역할을 하던 아이제렌

D.-S. Jeong and B.-C.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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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면서 체조교사의 양성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의해 마스만은 점차 지도자로서 신뢰를 잃고 1850년 
퇴임하게 되었다(Oh, 1989). 

이러한 마스만의 패착은 얀의 체조가 자신의 색을 잃고 스피스의 
체조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도 얀
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체조가 스피스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체
조로 변화하게 된 일련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독일체조는 독일 사회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마주하는 
한계를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의 패착으로 인해 인기를 잃기도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독일체조의 사례는, 어찌 보면 독일 사회 전반
에 흘렀던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었던 하나의 신체문화로서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독일인들이 참여하였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열망을 내재했던 독일체조가 변화했다는 사실에 우
리는 한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19세기 독일체조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당시 독일 사회는 혼란스러
웠지만 다양했던 진보적 열망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이 사회
의 주체로 성장하여 국가를 움직이는 아래로부터의 힘을 가진 사회
로 나아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독일 사
회는 그러한 진보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국가주의적인 경직된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독일체조의 변화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19세기 초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인 얀의 사상을 토대로 했던 독일체조는, 19세
기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자인 스피스의 영향
을 받아 점차 국가주의적인 신체문화로 변해가게 되었다. 이 변화는 
독일체조의 외부적인 배경 요소와 내재적 한계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독일체조 민족주의의 변화를 짚은 것처럼, 모든 역사에 
대해 우리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역사라는 
학문적 특성상 결과론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역사 연구에 대한 가치는 결코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연구처럼 당장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살펴볼 만한 
역사적인 사례들이 더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우리에게 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경각심이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바라
마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끝으로 역사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독일체조로 인해 독
일 사회가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로 잘 성장하였더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

물론 지금은 선진국의 표본으로 많은 이들에게 여겨질 만큼 달라졌
지만, 근현대의 독일은 독일문제(German problem)라는 표현이 생
겨날 정도로 큰 문제적 국가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국
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며 작
금의 우리 사회 역시 집단적 주체가 지나치게 발현되는 부분이 없는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Discussion on the Change of Nationalism in German Gymnastics in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Two Natio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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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민족주의, 민족주의자, 독일체조, 프리드리히 얀, 아돌프 스피스 

[목적] 본 연구는 19세기 독일체조의 민족주의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으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축적되어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관
련하여, 국내 연구자료는 RISS에서 ‘독일체조’, ‘투르넨’, ‘독일 민족주의’로 검색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있는 11편을 활용
하였다. 해외 연구자료는 구글스칼라에서 ‘German gymnastics’, ‘Turnen’을 검색하여 나오는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7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첫째, 독일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로 분화하였다가, 독일의 통일 이후 국가주
의적 민족주의로 귀결되었다. 둘째, 얀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로서, 스피스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자로서, 독일체조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셋째, 독일체조는 얀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스피스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독일체조의 외부적 배경과 내재된 한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독일체조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알아볼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례들이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19세기 독일체조 민족주의의 변화에 관한 논의: 

두 명의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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